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퉐홣홬 포두면 세동마을 ‘무당바위’

세밀한 생활사와 풍속사 혹은 세상의 어긋
난 도리에 대한 풍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
져 내려오는 동안 윤색과 와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이야기를 낳은
공간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들의 입이 아니
라면 들을 수 없다. 콘텐츠로서 다양한 이
야기가 넘쳐나는 시대, 본래의 설화를 들
여다보는 까닭이다. 넘쳐나는 대신 그만큼
사라져가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서 설화의 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
히 전남 고흥군은 땅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반도의 토양 위에서 먼 옛날부터 이야기가
풍성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류몽인이 이
곳에서 ‘어우야담’을 쓸 수 있었던 한 배경
이기도 하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또
다른 원형일 수도 있을 고흥의 설화를, 스
포츠동아가 격주 연재한다.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
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TIP

세동마을의 무당바위는 예부터 소원을 이뤄준다 해 소원바위로도 불렸다. 과거 형체와는 조금 달
라졌지만 무당바위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전남 고흥은 바다의 고장이자 산과
바위의 마을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시선 닿는 곳마다 너른 바다가 물결을
넘실댄다. 굽이굽이 산과 산도 이어져
있다. 다도해라고 불리는 바다 위 크고
작은 섬, 깊이를 알 수 없는 산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지금도 고장 사람들
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이자 전
설이 됐다.

첩첩 골짜기로 둘러싸인 고흥군 포두
면 세동리 세동마을은 ‘세동(細洞) 서
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마을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대다수다. 이 마을에서 시작돼 수십년
동안 이어진 설화는 이들의 자부심 섞
인 이야깃거리로 내려오고 있다.

뀫‘소원바위’라고 불린 무당바위
11월 중순 세동마을, 유자 수확에 한

창이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좁다란 마을길에는 부족한
일손 탓인지 채 거두지 못한 유자가 뒹
굴고 있다. 예부터 햇볕 잘 들고 물 맑
은 마을에는 유자가 유독 잘 자랐다고
한다.

세동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서영옥(70)씨는 마을이 무탈한 것이
“무당바위 덕분”이라고 믿는다. 아버지
대부터 이어진 설화를 어릴 때부터 듣
고 자라면서 그의 마음에도 자연히 믿
음이 생겼다. 마을사람 누구나 무당바

위에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으며
살아왔다고 한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
든 무속인들이 바위를 앞에 두고 꽹과
리와 징, 장구를 두드리며 소원을 비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을 정도다. 마을 서
제섭 이장은 “무당바위의 영험함은 일
대에 소문이 자자했다”며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어떠
한 힘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을 꼭대기에 우뚝 자리한 무당바위
는 높이가 5M에 이른다. 그 자체로 ‘돌
산’이라고 불러도 될 법한 위용이다. 나
무 덤불과 넝쿨에 둘러싸여 있어 언뜻
보면 바위라기보다 큰 나무숲처럼 보이
기도 한다.

세동마을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람
들은 그 바위가 서 있는 곳만큼은 ‘진주
곡’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서 이장은
“한 덩어리로 된 무당바위가 진주 보석
처럼 보이지 않느냐”며 “진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진주곡
은 세동마을의 옛 이름인 원세동과 또
다른 마을 장촌 그리고 양지마을 세 곳
이 만나는 골짜기를 일컫는, 고장 사람
들만의 약속된 지명이기도 하다.

무당바위는 젊은 남녀가 몰래 만나는
비밀장소로도 통했다. 구전 설화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숫기 없는 노총각과
남편을 여읜 젊은 여자의 밀회’는 무당
바위를 타고서도 지금껏 흐르고 있다.
이로 인해 무당바위를 찾아 소원을 비
는 이들 중엔 유독 혼기를 놓친 처녀총
각이 많았다.

뀫마르지 않는 샘…설화가 이어진 힘
무당바위가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그 밑에서 터져 나오
는, 마르지 않는 샘 덕분인지도 모른다.

무당바위 설화의 발원지인 샘에서는 사
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나와 인근 논밭
을 적셔왔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예부터 세동마을 일대는 7∼8월이
되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그래도
무당바위 샘만큼은 마른 적이 없다. 덕
분에 마을 사람들은 논농사 걱정을 조
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바위 아래 펼쳐
진 넓은 땅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논농
사를 짓고 살아간다.

지금은 마을에 저수지가 생겨 더는
무당바위 샘물을 논농사에 쓸 필요가
없게 됐다. 무당바위 앞에서 만난 서영
옥씨는 50여년 전 마을 저수지 축조에
힘을 보탠 사람 중 한 명이다. “열대여
섯 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돌을 날라 저
수지를 만든 뒤부터 논농사 물대기 걱
정이 사라졌다”는 그는 “저수지가 생겼
어도 한동안 무당바위샘은 동네 아이들
의 물놀이터로 쓰였다”고 했다. 설화는
누군가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당바위도 과거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다. 1960년대 마
을 인근에 설립된 포두초등학교의 석조
건물 건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무당바위 일부가 잘려 나갔기 때
문이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무당바위
로 어린 학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자’며
기꺼이 한 뜻을 모았다. 그리고 바위를
직접 날라 손수 학교를 세웠다.
고흥(전남) ｜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숫기없는 노총각·젊은 과부의 설화
영험한 바위로 일대에 소문이 자자
30년 전만해도 무속인들로 장사진
마르지 않는 샘 덕분에 농사도 짓고
일부는 잘려 나가 학교건물 자재로

소원들어주고제살내어주고…아낌없이주는바위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고흥 IC→고흥 방면→한
천교차로에서 도양·고흥 방면→동강교
차로에서 동강·대서 방면 우측방향→동
강면유둔에서 나로도·고흥 방면으로 우
측방향 고흥로→호형교차로에서 외나
로도·고흥 우측방향 학교길→원세동길

CLIP 믿기 힘든 이야기로 시작된 설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준다. 고흥군 과역면 도천
리 도야마을에서 내려오는 도깨비 방죽
설화도 그렇다.

지금은 평지와 다르지 않지만 도야마
을 일대는 과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이었다. 뚜렷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마을 사람들도 그저 ‘간척한 땅’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도 마을에
는 바다의 흔적이 남은 물길이 흐른다.
그 물길 양 옆을 막아 놓은 둑을 주민들
은 ‘도깨비 방죽’이라고 부른다. 하룻밤
사이 도깨비가 쌓아 완성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야마을에 사는 김송영(77)씨는
11살 무렵 동네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설화를 6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
억하고 있다.

“200년 전인지, 500년 전인지 몰라
도 옛날엔 이 동네가 바다였다지. 물길
을 막으려고 둑을 쌓으면 무너지고, 쌓

으면 또 무너지고. 어느 날 밤에 여우
한 마리가 그 물길을 따라 훅 지나가니
까, 그 길에 방죽이 생겼다더라고.”

도깨비 방죽 바로 옆에는 잉어섬으로
불리는 낮은 동산이 있다. 김송영씨에
따르면 “과거 바닷물이 들어올 때 잉어
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잉어섬으로
부른” 곳이다. 김씨는 “그 옛날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거의 생각나지 않지
만 이상하게 잉어섬과 도깨비 방죽 설
화는 잊혀지질 않는다”며 “다들 ‘설화’
라고 하지만 ‘실화’ 아니겠느냐”고 말
했다. 고흥(전남) ｜ 이해리 기자

쌓으면무너지던둑…도깨비여우가하룻밤에완성했네

■ 도야마을 ‘도깨비 방죽’ 설화
“지나간 길 따라 방죽이 생겼다고”

도야마을이 과거 바다를 끼고 있었다는 흔적은 잉어섬(왼쪽)과 도깨비 방죽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민성 기자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